
  수험생 여러분께 

   8월 18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가결과’를 보시고 이번 입시에서 

우리 대학 지원을 검토하고 계신 학생, 학부모님, 진학지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인지라 평가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취업률, 재학률 등 공개된 지표를 근거로 교육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 잘못된 

평가 결과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혹스러움에 경황이 없지만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임박한지라 수험생들이 궁금해 하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공개된 사실을 근거로 정확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 하실 국가장학금 관련입니다. 이번 평가는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나 

재학생에게 제공되는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평가는 8월 17일 배포된 교육부 보도자료에 명시된 대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체질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당 평균 48억 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산대학교의 1년 예산이 2020년 

기준 1,042억이고 이와 별도로 산학협력단 예산이 657억으로 전체 1,699억 원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번 평가결과가 그대로 확정되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40억 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학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군산대학교 재학생 

1인당 교육비는 1,649만원으로 전국 180여개 4년제 일반대학 중 39위에 해당될 정도로 학생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평가일 뿐이며, 위에서 언급한 국가장학금 및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과는 무관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1, 2주기 평가와 동일하게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것인 양 

보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일반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정부의 규제도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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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등급 대학으로 평가받는 등 그간의 대학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을 

뿐  아 니 라  산 학 협 력 선 도 대 학 지 원 사 업 ,  프 라 임 사 업 ,  고 교 교 육 기 여 대 학 지 원 사 업 , 

여학생공학교육선도대학지원사업 등 해당분야 역량을 평가해 지원하는 특수목적사업에 대부분 

선정되는 등 기본 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되어 왔기에 ‘기본 역량’을 진단한 이번 평가에서 

갑자기 역량이 부족한 대학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산대학교는 이번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에 상관없이 시대와 지역이 요구하는 인력양성 방향에 

맞게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을 선택해 입학하는 학생 모두가 원하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342명의 교수, 77명의 

조교, 210명의 직원이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니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저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혹시 이번 평가결과에 대한 보도로 

군산대학교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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